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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랑하기 10호

부모가 편안해야 자녀가 편하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일보다도 유독 자녀 키우는 일에 더 힘들어하는 부모

님이 있습니다.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쩔쩔 매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합니

다. 이미 많은 것을 해주고 있음에도 부족한 부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이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를 대하는 부

모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편안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

해 드립니다.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세요. 1  

 진호씨 이야기

진호씨는 어린 시절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지금은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진호씨의 

부모님은 매우 엄격하셔서 진호씨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된 진호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본인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엄하게 혼을 내고 다그칩니다. 

아들은 점점 위축되고 의욕을 잃어 가지만 그럴수록 진호씨는 아들을 더욱 다그칩니다. 

-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관계가 대물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땠는지, 나는 지금 어떤지를 고민한

다면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어떻게 지냈나요?

부모님의 모습 중 애써 닮으려 하거나 닮지 않으려 했던 점이 있나요?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훈육했나요? 

그리고 그 훈육이 지금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10호이며,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자녀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세요. 2

 은정씨 이야기

은정씨는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딸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직접 운전해서 학교와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는 합니다. 공부하는 데 

혹여나 방해가 될까 집에서는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지 않고, 틈만 나면 각종 입시정보를 

모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딸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딸이 요즘 들어 연예인에 빠져 공부를 등한시 합니다. 은정씨는 

딸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

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높은 기준을 갖다 대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 위해 가져야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나와는 달라.’

‘내 기준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아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아이의 생각도 일리가 있어.’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3

-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모가 아닌가하는 조바심이 들

면 불안해집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녀의 작은 실수도 

지켜보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내가 ~한 점은 좀 부족하지.’

‘그래도 ~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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